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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among older workers. The data are from 506 males and 202 

females older than 55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nalyses focused on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luences of subjective evaluation of work 

characteristics measured with education and skill fits of the work, work demands, customary early 

retirement, as well as more objective job conditions assessed with insurances by the employer, work 

hours, and salary on job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female workers showed higher 

job satisfaction while job characteristics worked differently between genders to affect job satisfaction. 

For males, fitting the job with education and job demands were determin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while the job with skills and work hours appeared to be significant factors for females. Results suggest 

that opportunities to utilize older workers’ human capital and flexible working hours, especially for 

females workers would be helpful in promoting older adults’ employment and satisfaction about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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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함께 노

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Cho 2010).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율과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

회하고 있는 반면(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

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성

의 감소가 예상되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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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o 2010; Chung et 

al. 2010).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

시적이고 담론적인 연구나(Chang 2003; Phang et 

al. 2005) 노년기의 경제활동의 결정요인들(Park 

2003; Kim & Yoo 2004; Chun & Park 2006; Sung 

& Ahn 2006)에 집중되어 있다. 성별 고령자 노동

상황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미취업율 50대 초반 이하에서 상당한 격

차를 보이는데 반해, 55세 이상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여 55-59세 집단에서 남성 20%, 여성 60%

이고 65-69세 집단에서 남성 54% 여성 74% 정도 

차이가 감소하며(Sung & Ahn 2006) 노동시장에

서 완전히 탈퇴하는 연령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보고된다(Phang et al. 2005). 거시적으로 국

가 생산력 유지를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과 고용

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평

균수명의 증가와 가족 내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의 감소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노년기에 지속적

인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

다(Seo 2012). 고령 노동자 집단에서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중고령 여

성의 취업은 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여성 집단 내에서도 취업활동의 목적이 

경제적 목적이거나 노년기 자아실현으로 상반되

어 나타나는 취업의 양극화 현상이 남성 집단 내 

보다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되었다(Lee & Phang 

2009). 반면,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경험 

및 일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직무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해서 근로자가 느끼

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만족

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직무만족도가 근로자의 

이직의사(Kim & Yoo 2002)와 조기퇴직(Sibbald et 

al. 2003)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직무수행

능력(Judge et al. 2001)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

고 있어 조직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높은 직무만족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Kang & Moon 2010)이나 건강(Kim 2007) 뿐 아

니라 가족과의 관계(Phang 200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직장 밖의 개인적인 삶

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강조되고 있다. 직무만족도

가 조직이나 근로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온 반면(Loscocco & 

Roschelle 1991; Judge et al. 2001),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소수의 선행

연구만이 존재한다(Kim et al. 2009; Kang & 

Moon 2010; Kim & Sung 2010; Lee 2011). 일반적

으로 연령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 초반에 높은 수준이

었던 직무만족도가 연령이 증가면서 점차 감소하

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여 연령과 직무

만족도는 비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

(Clark et al. 1996), 연령 자체보다는 종신근속 기

간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설명(Bedeian et al. 

1992), 혹은 전체 연령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60

대 이상 고령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Bae 

2008).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Kim et 

al. 2009; Kang & Moon 2010; Kim & Sung 2010; 

Lee 2011)에서 성별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어 고령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일자리 특성과 일하는 노인들의 직무에 대

한 인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러나 

직무만족을 이해하는 데 성별은 중요한 맥락적인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 성별에 따라 분절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즉, 남성과 여

성은 상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임금수준이 낮고, 승진

의 기회와 같은 보상체계가 남성과 비교하여 약

하다는 것이다(Chang 1990; Keum 2002; Kim & 

Baek 2012).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이 불

안정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Park 2011). 

여성의 경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이 노

동시장의 지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Chan 1999; Kim 2008)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는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경력

의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Park & Kim 2003). 이

러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는 여

성의 직업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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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와도 연관이 있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별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

성 근로자가 직무만족도가 더 높거나(Hodson 

1989; Clark 1997; Kim & Yoo 2002) 낮다고(Chiu 

1998; Cho et al. 2007), 혹은 성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Mottaz 1986) 보고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현상에 학자들이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로

는 여성이 인식하는 주된 역할은 가사노동에 참

여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얻는 만족감을 부수적

이고 추가적인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Hodson 

1989; Clark 1997). 반면,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가사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하여 여성과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Mottaz 1986; 

Kim 2005). 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들은 노사관

계, 업무의 순환성, 업무몰입도 등의 요인으로 직

무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난 것에 반해, 여성 근로

자의 경우 부부싸움이나 가사분배의 의식과 같은 

가정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2001). 또한, 여성의 경우 

조직의 운영방침이나 근무 환경이 유연할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경

우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임금이나 승진과 

같은 보상의 영향력이 더 컸다(Choi 2004). 

고령 근로자의 직업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 근로자의 성별에 따

른 직무만족도와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데 목적

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년기 직업 활동의 경험과 

관련된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남녀 고령 노동자에게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봄으로써 노인 인력의 활용과 노년기 일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방안을 세우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직무만족도와 영향요인 

광의로 이해되었을 때 직무만족도는 조직구성

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

정이라고 정의 될 수 있으며(Locke 1969), 이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인 노동태도

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Cho 2001). 구체

적으로는, 직무자체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나 

신념 등의 수준 및 차원에 따라 느끼는 만족정도

로 이해할 수 있다(Choi 2004). 직무만족도는 개

인이 자신의 직무역할이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태도로 접근되어야 하며 특정 업무역할에 

대한 태도와는 구별되어야한다. 직무만족도는 직

무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측정되어야 하는 개념

이며(Kalleberg 1977; Oshagbemi 1999) 임금이나 

보수에 대한 만족정도인 직무의 물질적 혹은 외

재적 만족도와 직무의 내용이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 내재적 만족이 모두 고려되

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Kim 2005). 이러한 주

장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보수

에 대한 만족,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인사고과의 공정성,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Hong 2006), 직무에 대한 성취감과 보

람, 현재 일에 대한 만족, 직장에 대한 만족(Kim 

& Sung 2010), 임금, 고용안정, 근무환경, 업무내

용,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Kim et al. 2009; 

Kang & Moon 2010; Lee 2011)등 다양한 하위 영

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측정되었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임금, 고용

상태, 근로시간 등의 객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전

통적 경제학적 관점, 조직의 구조나 직장 내 상

황 및 업무수행의 통제수준을 강조하는 상황적 

접근법, 그리고 동일한 노동의 환경이나 보상에

도 노동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느끼는 직무만족

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성향을 강

조하는 성향적 접근법이 있다(Kalleberg 1977; Lorence 

& Mortimer 1985; Staw et al. 1986). 최근에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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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경제적 요인들, 근로상황에 대한 인식, 근

로활동의 동기와 성격 등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Cho 2001). 이론적인 접근 방법들 

중 상황적인 접근법은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고용안정성, 승진가능성, 직무

환경, 취업 안정성, 직장의 복리후생 등의 직무관

련 특성을 강조하였으며(Hackman & Oldham 

1976), 이와 같은 직무관련 특성은 고용자에 의

해 개입이 가능한 영역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축

적되었다(Judge et al. 2001). 고령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는 직무특성은 비

고령 근로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임금, 

고용상태, 근로시간,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의 특성 상 직무의 신체적 혹은 인지적 요구

도, 직장 내 퇴직에 대한 분위기, 교육수준과 기

술수준 대비 업무의 적합도 등을 포함한다(Kim 

et al. 2009; Kang & Moon 2010; Kim & Sung 

2010; Lee 2011). 아래 단락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특성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하

였다. 

2.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직무특성 요인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

다. 첫 번째, 직무적합성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

무의 수준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과 

같은 인적자본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의미한다

(Kim & Yoo 2002). 직무가 근로자의 교육이나 

기술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Groot & Brink 2000; Allen & Velden 2001). 근

로자가 소유한 인적자본이 직무의 수준과 조화를 

이룬다고 인식하는 것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이직 의사와는 부(-)적인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 2002). 고

령 근로자에게 직무의 수준이 보유한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

무의 수준이 보유한 기술에 비해 높은 경우 높은 

직무만족도와 연관되어 있었다(Lee 2011). 또한 

현재 직무에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의 직무민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Claes & 

Vand 2008; Bos et al. 2009). 

두 번째로는 직무의 신체적, 인지적 요구도이

다. 직무의 요구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업무량, 직장 내 갈등, 직장과 가정의 조

화(Bos et al. 2009), 시간적 압박, 업무 연결성, 책

임감, 과도한 직무부담(Chang et al. 2005) 등의 

하위영역을 통해 측정된다. 특히, 신체적인 요구

도가 높은 직무는 근로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일으켜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Demerouti et al. 2001). 고령 근로자의 

직무 요구도를 신체적 요구도와 내용적 요구도로 

측정한 Lee(2011)의 연구에 의하면 육체적인 힘

이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등의 직무

의 신체적 요구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이나 컴퓨

터 활용능력 등 직무의 내용적이고 인지적인 요

구가 높은 경우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근로자에게 인지

적인 자극이 되는 업무는 오히려 높은 직무만족

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고령근로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장 내 관행적 퇴직의 분위

기를 들 수 있다. 비자발적인 은퇴는 우울감과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Gallo et al. 2000; Gallo et al. 2006). 90년

대 말 이후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관행적이 된 

현재 노동시장에서 퇴직의 상당 비율은 명예·조

기퇴직이나 강제퇴직이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 근

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퇴직을 경험하고 있다(Park 

2003; Keum 2011). Kang & Moon(2010)은 직장 

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동료들에 의한 조기 

퇴직 분위기 조성, 연령변화에 따른 업무의 유연

성 보장의 정도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며 연공서열승진에 대한 부담감과 조기은퇴의 압

박감이 고령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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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는 이와 같이 고령 근로자들이 직

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성 뿐 아니

라, 객관적 직무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직무만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Hong 2000; Phang 2000; Kim et al. 2009), 

Hong(2006)은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교육수

준과 소득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

는 시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높은 교육수준은 직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낮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Cho 2001; Bae 

2008).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Kim 2007; Lee & Kwon 2011)와 고용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공 여부와 같은 직장의 복

리후생(Kim et al. 2009)도 직무만족도와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요약하면, 고령 노동인구의 

증가와 일이 노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인들의 객관적인 근무조건과 

업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및 직무만족도에 대

한 소수의 연구만이 존재한다. 특히, 일하는 고령 

여성의 비율의 남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노년기 직업 활동에 있어 남녀 고령근로자의 차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

별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의 상황을 바탕으로 근

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

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

는 이론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성별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

았다.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소수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시간, 근

무형태,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직무의 객관적인 

특성과 직무의 신체적·인지적 요구도, 직장 내 

관행적인 퇴직의 분위기,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과 업무의 적합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차년도 

기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령화

연구패널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거주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자

료이다(Korea Labor Institute 2009). 본 연구의 분

석을 위해서는 55세 이상 남녀 고령자 중 자영업

자를 제외하고 은퇴제도가 있는 임금근로자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상 연령차

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 근

로자를 고령자로 규정 하는 것에 의거1)하여 고

령 노동자를 규정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5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738명 

중 교육수준에서 1개, 주별 근무시간 에서 5개, 

직장 내 관행적 퇴직 분위기 1개, 월 평균임금에

서 25개, 그리고 분석에 사용 된 변수들 중 두 

개 이상에서 결측치가 발생 한 응답자가 2명이 

있어 총 30명이 분석에서 제외 되었으며,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708명의 응답자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변수측정 

1) 직무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선행연구

(Kim et al. 2009; Kang & Moon 2010; Lee 2011)

를 참고하여 현재 일자리의 임금,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 업무내용,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감에 대한 5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되

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 것

을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5개 문항 응답의 평균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0.84였다. 

1) 2012년 개정안에 의해 기존의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5-54세)가 장년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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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요구도 

선행연구(Lee 2011)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참고하여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와 인지적 요구도

를 측정하였다. 신체적 요구도는 현재 일자리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육체적인 힘, 무거운 짐을 

드는 일, 상체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쭈그리

고 앉는 것 등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며 4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인 요구도는 

높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정도, 다른 사람을 

다루는 기술, 컴퓨터로 일하는 것 등이 필요한 

정도를 뜻하며 역시 4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

되었다. 두 가지 변수에 사용된 각각의 문항들은 

원래 “매우 그렇다”(1점) 부터 “전혀 그렇지 않

다”(4점)의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역점수화 하

여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신체적 요구도와 내

용적 요구도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 요구도는 

응답의 평균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와 내용적 요구도의 신뢰도는 각각 0.81과 

0.68이었다. 

3)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업무의 적합도는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기술수

준에 비교하여 현재 업무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되었다.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적합도는 

각 한 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하는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1점), “낮은 편이

다,”(2점) “맞다,”(3점) “높은 편이다,”(4점) “매우 

높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었으나 “높

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의 빈도수가 매우 적어 

이 두 수준의 응답과 “매우 낮다”로 답한 경우를 

합하여 최종 분석에는 “맞다”(1)와 “맞지 않

다”(0)로 코딩하였다. 

4) 직장 내 관행적 퇴직의 분위기 

관행적 퇴직은 직장 내 연공서열 승진의 강조, 

동료들에 의해 정년 연령 전에 은퇴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위해 업무 

이동 기회 제공에 관한 3개 문항을 바탕으로 이

루어졌다. 원래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

렇지 않다”(4점)의 척도로 되어 있었던 것을 역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관행적 퇴

직의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2였다. 

5) 복리후생, 업무시간, 임금, 고용상태

현 직장을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 중에 한 가지라도 제공되는가 여부

(있다=1, 없다=0), 주 평균 업무시간, 월 평균 임

금의 로그값, 고용상태(상용직=0, 임시직이나 일

용직=1)가 객관적인 직무특성 변수로서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

었다. 

6) 통제변수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건강 관

련 통제 변수로는 통제연령,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졸업=1, 고등학교 졸업 이

상=2), 결혼지위(미혼=0, 기혼=1), 주관적 건강상

태(매우 좋음=1~매우 나쁨=5)가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분석은 STATA 11.2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응

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도 및 

직무관련 특성을 평균과 빈도, 백분율 분포를 통

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분포에 남녀 

간 차이를 t-test 혹은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체 응답자와 남

녀 각각에 대해 차례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Model 1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직무

의 객관적인 조건(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복

리후생)과 주관적인 인식(신체적인 요구도, 인지

적인 요구도, 직장 내 관행적인 퇴직의 분위기,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과 

건강 변수를 포함한 후 분석하여 객관적인 업무

특성과 업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변수들이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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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ull sample 

(n=708)

Males 

(n=505)

Females 

(n=203)

p value for 

gender 

difference test N (%) or Mean (SD)

Age 61.5 (5.12) 61.59 (.22) 61.19 (.36) .353

Gender

 Male

 Female

505 (71.30)

205 (28.60)

- - -

Marital status 

 Not married 

 Married 

93 (13.14)

615 (86.86)

31 (6.14)

474 (94.86)

62 (30.54)

141 (69.46)

.000

Education 

 Grad elementary school or less 

 Grad middle school

 Grad high school or more 

296 (41.80)

160 (22.61)

 252 (35.59) 

154 (30.50)

123 (24.36)

228 (45.15) 

 

142 (69.95)

37 (18.23)

 24 (11.82)

.000

Self-rated health 2.60 (.90)  2.70 (.03) 2.30 (.06) .000

Job satisfaction 2.45 (.02)  2.48 (.02) 2.37 (.04) .028

Weekly working hours 47.35 (19.33) 49.14 (18.90) 42.90 (19.72) .000

Type of employment 

 Regular position 

 Temporary/day labor 

59.46

40.54

66.14 

33.86

42.86

57.14

.000

Monthly salary 

Monthly salary(log)

126.37(105.29)

4.56 (.75)

149.54 (113.46)

4.77 (.03)

68.72 (44.72)

4.04 (.04)

.000

.000

Insurance by the employer 

 No

 Yes 

47.03

52.97

50.10

49.90

60.10

39.90

.016

Work demand 

 Physical demand 

 Cognitive demand 

2.64 (.71)

2.12 (.56)

2.56 (.71)

2.19 (.56)

2.84 (.66)

1.97 (.52)

.000

.000

Customary retirement 2.23 (.31) 2.26 (.01) 2.16 (.02) .000

Education fit 

 Not fit

 Fit

Skill fit 

 Not fit 

 Fit 

28.39

71.61

25.42

74.58

29.31

70.69

26.34

73.66

26.11

73.89

23.15

76.85

.393

.3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by frequencies and means of variables and gender difference (n=708)

IV. 결과 및 고찰

1.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변수의 빈도와 평균으로 나타낸 응

답자들의 특성과 성별차이를 나타낸다. 전체 응

답자의 평균연령은 61세였고 남성(71.3%)이 여성

(28.6%)의 두 배 이상 많으며 대부분의 응답자

(87%)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 

정도가 초졸 이하, 23%가 중졸, 나머지 36%가 

고졸 이상이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평균은 2.6으로 이는 “좋은 편”과 

“보통”의 중간 정도를 의미한다. 

남성의 직무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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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b (SE)

β

Model 2

b (SE)

β

Weekly working hours  -.03 (.00)

 -.09 **

-.00 (.00)

-.08 *

Monthly salary(log) .18 (.03)

.23 ***

 .24 (.03)

 .30 ***

Insurance by the 

employer

 .02 (.03)

 .01

 .04 (.03) 

 .03

Employment type

(temporary/day labor=1) 

 -.27 (.04)

-.22 *** 

-.26 (.04)

 -.22 **

Work demand 

   Physical demand 

   Cognitive demand 

-.22 (.02)

 -.26 ***

 .13 (.03) 

 .12 **

 -.20 (.03)

 -.23 ***

.10 (.03)

 .10 **

Customary retirement -.09 (.06)

 -.05

-.08 (.06)

 -.04

Fitness of the job 

   Fitting with education 

   Fitting with skills

 .11 (.06)

 .12 * 

 .17 (.06)

 .09 ** 

 .12 (.05)

 .09 *

 .17 (.06)

 .12 *

Gender (female=1) .24 (.04)

.18 ***

Age  .01 (.00)

.09 **

Marital status(married=1)  .01 (.05)

.00

Education
1)

 

   Grad middle school 

 

   Grad high school or 

more 

.07 (.04)

.05

 .04 (.05)

.09 *

Self-rated health  .04 (.02)

 .06 *

R-squared .375 *** .393 ***
1)

Reference group: Grad elementary school

*p< .05, **p< .01, ***p< .001

Table 2. Regression on association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the 

full sample (n=708)

의 주당 근무시간이 49시간이고 여성이 43시간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4대 보험 중 적어도 한 개의 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는데 남성은 절반 정도, 여성은 40% 정

도가 현재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에 한 개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분의 3정

도가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 

상용직의 비율이 일용직·임시직에 두 배 정도인

데 반해, 여성의 경우 일용직·임시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의 남녀 차이가 두

드러졌는데 남성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살펴보

면,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내용적 요구

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낮게 인식하였다. 남성이 

관행적 퇴직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응

답하였다. 현재 업무의 수준을 개인의 교육수준

과 기술수준과 비교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3분

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

향은 남녀 근로자 집단에 비슷하게 나타나 교육

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모두 성별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는 직무특성 관련 요인들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직무의 객관적인 특성

들과 주관적인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Model 1의 결과에 의하면, 근로시간

(β=-.09, p<.004), 임금(β=.23, p<.000), 고용형태

(β=-.22, p<.000),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β=-.26, 

p<.000), 인지적 요구도(β=.12, p<.004), 그리고 

교육수준과 업무의 적합도(β=.12, p<0.050)와 기

술수준과 업무의 적합도(β=.09, p<.007)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을 비롯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건강수준 

통제변수를 포함한 Model 2에서도 Model 1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영향력은 크

게 변하지 않았다. 임금(β=.30, p<.000), 업무의 

인지적인 요구도(β=.10, p<.004), 업무의 교육수

준 비교 적합도(β=.09, p<.034), 기술수준 비교 

적합도(β=.12, p< .012)가 직무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무시간(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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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s(n=505) Females(n=203)

Variables 

Model 1

b (SE)

β

Model 2

b (SE)

β

Model 1

b (SE)

β

Model 2

b (SE)

β

Weekly working hours  -.00 (.00) -.00 (.00)

-.02

-.01 (.00)

 -.26 ** 

-.01 (.00)

-.24 **

Monthly salary(log) .26 (.03) 

***

.26 (.04)

.30 ***

 .25 (.07)

 .27 **

.23 (.07)

.25 **

Insurance by the employer .00 (.04) .03 (.04)

.02

.01 (.08)

 .01 

.03 (.08)

.02

Employment type

(temporary/day labor=1) 

-.28 (.05) 

***

-.27 (.05)

-.21 ***

 -.24 (.08)

-.20 **

-.23 (.08)

-.19 **

Work demand 

 Physical demand 

 Cognitive demand 

-.26 (.03)

 -.31 ***

.13 (.04)

 .13 **

-.22 (.03)

-.26 ***

.11 (.04)

.11 **

-.12 (.05)

-.13 *

 .06 (.08)

.05

-.09 (.06)

-.10

.04 (.08)

 .040

Customary retirement -.13 (.09)

 -.07 * 

-.12 (.06)

-.06

 .04 (.12)

 .02

 .04 (.12)

 .02

Fitness of the job 

 Fitting with education 

 Fitting with skills

 .15 (.07)

.11 *

.08 (.07)

.06

.15 (.06)

.11 *

.09 (.06)

.07 

 -.05 (.12)

-.04

.38 (.12)

.28** 

-.04 (.12)

-.02

.39 (.12)

.28 **

Age .01 (.00)

.09 *

.01(.01)

.06

Marital status(married=1) .10 (.08)

 .04 

-.05 (.08)

-.03

Education
1) 

 Grad middle school 

 

 Grad high school or more 

 .06 (.05)

.04

.10 (.05)

.08

.13 (.10)

.08

.12 (.12)

.06

Self-rated health .039 (.02)

 .058

.05 (.04)

.08

R-squared 0.463 0.472 0.246 0.263

1)
Reference group: Grad elementary school

*p< .05, **p< .01, ***p< .001

Table 3. Regressions on the association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by gender (n=708)

=-.08, p<.006), 업무의 신체적 요구도(β=-.23, 

p<.000), 일용직·임시직 고용상태(β=-.22, p<.000)

는 직무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여성(β=.18, p<.000)이고, 연령이 높고(β=.09, 

p<.008), 고졸이상의 교육 수준(β=.09, p<.023)을 

가지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β=.06, 

p<.037)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Model 1과 비교하

여 Model 2에서 모델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

력이 크게 변하지 않아 직무만족도에는 인구사회

학적인 변인들보다 직무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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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녀 집단 간에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Model 1

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게서 직무의 객관적

인 특성인 임금(β=.30, p<.000)과 근로형태(β= 

-.22, p<.000)가 직무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

였고, 업무의 신체적인 요구도(β=-.31, p<.000), 

인지적인 요구도(β=.13, p<.003), 직장 내 관행적 

퇴직의 분위기(β=-.07, p<.049) 그리고 교육수준

과 직무의 적합도(β=.11, p<.025)가 직무만족도

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이었다. 여성

의 경우, 근무시간(β=-.26, p<.001), 임금(β=.27, 

p<.001)과 고용형태(β=-.20, p<.005)가 직무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업무의 

신체적 요구도(β=-.13 p<.043)와 직무의 기술대

비 적합도(β=.28, p<.002)가 직무만족도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비교하여 직무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요인들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통

제변수로 포함한 Model 2에서, 남성의 경우, 

Model 1의 직무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관적

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높은 임금(β

=.30, p<.000)과 상용직의 고용상태(β=-.21, 

p<.000)의 고령 근로자들일 수록 높은 직무만족

도를 보였으며, 업무에 대한 신체적 요구도가 낮

다고 인식할수록(β=-.27, p<.000), 인지적 요구도

가 높다고 인식할수록(β=.11, p<.004), 또한 직무

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적합하다고(β=.12, 

p<.008) 응답한 경우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연령(β=.09, p<.018)이 직무만족도와 정(+)

의 관계를 보이고 Model 1에서 유의미 했던 직장 

내 관행적 퇴직의 분위기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여성의 경우에도 Model 1에서 유의미했던 변수

들의 영향력이 Model 2에서 유지되었다. 임금이 

높을수록(β=.25, p<.003) 업무가 자신의 기술수

준과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경우(β=.28, p<.002) 

직무만족도가 높은 반면, 업무시간이 길고(β

=-.24, p<.002),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

우(β=-.19, p<.008)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Model 1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직무의 신

체적 요구도는 더 이상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남녀 모두 Model 1과 Model 2의 설명

력이 크게 변하지 않아 고령노동자의 직무만족도

를 이해하는데 직무특성이 인구사회학적인 변인

들보다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반면, 남성과 비교하

여 여성의 모델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직무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 임금과 고용형태가 남녀 모두에

게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근로시간과 직무의 기술수준 적합도는 여

성에게서 유의미한 변수들이었고, 직무의 신체

적·인지적 요구도와 교육과 기술수준 적합도는 

남성에게만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인 인

식을 강조하는 상황적 접근을 바탕으로 고령 근

로자들의 객관적인 직무특성과 직무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차

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여성

노인의 임금, 고용형태, 고용자로부터 제공되는 

보험으로 측정된 직장 내 복리후생 여부로 측정

된 객관적 근무특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고령 근로자에게서 나타나

는 성별에 따라 분절적인 노동시장 현상이 고령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비고령(Clark 1997; 

Kim & Yoo 2002)과 고령 근로자 표본의 선행연

구(Hong 2006; Bae 2008)와 일관적이다. 여성노인

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에 소

극적이며 취업에 있어 노인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느끼고 있다는 선행연구(Kwon & Jeon 

2009; Park 2009; Seo 2012)에 비추어, 본 연구의 

여성 응답자들은 경제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고 이는 과거 노동경력이 있는 남성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직무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성별 차

이가 나타났다. 남녀 공히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과 고용형태였으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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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무의 기술수준 적합도는 여성에게서 유의미

한 변수들이었고, 직무의 신체적·인지적 요구도

와 교육과 기술수준 적합도는 남성에게만 유의미

한 변수들이었다. 남녀차이를 보인 요인을 중심

으로 논의 해 보면 첫 번째로, 남성에서는 직무

의 신체적인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

은 것은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는 직무만족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적으로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arasek 1979; Demerouti et al. 2001) 노년기에 

신체적인 요구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Lee 2011). 반면, 업무의 신체

적 요구도의 영향이 여성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

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하

며 여성노인 스스로 신체적인 문제를 취업이나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각한다는 선행연구(Park 

2009)의 결과와 비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능한 설명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직무가 단

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업무

의 신체적인 요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따라서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고령근로자들에게 나타난 업무의 인지적

인 요구도와 직무만족도의 정(+)적인 관계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직

무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반면, 집중력을 

요하는 일, 타인을 관리하는 능력, 컴퓨터를 사용

하는 것 등 보다 수준 높은 인지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통해서 높은 직무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

는 것이다(Lee 2011).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비교적 단순

한 업무로 이루어진 공익형이나 업무파견형에 참

여하는 노인들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교육형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 보다 낮았다는 선행연구 일관적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Kim & Son 2009).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의 일은 경제적인 필

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발전과 

성취감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우 기술수준 적합도가 직

무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남성에

게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업무의 수준이 맞지 

않다고 경우 업무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고령 노동인력개발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노인은 단

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

(Seo 2012)의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직무에서 최소한의 기술력만을 요

하는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여

성노인은 자신의 생애 동안 축적한 기술을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는 노년기 직

업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 여성을 

위한 직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 적합도는 남성에게만 발

견되어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이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 더욱 강하다는 성별 노

동시장 연구와(Chan 1999; Kim 2008) 일관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교육이나 기술 등 개인적

인 인적자원과 업무의 수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이 여성 근로자에게서 크게 나타

난 것은 다양한 연령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적이며(Hong 2000) 고

령 여성 또한 전일제 근무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Park 2009)에 비추

어 이해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직무만족도에 영

향력이 크다는 것은 직업 활동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 갈등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활동의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여성 근

로자의 어려움이 노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성 근로자들은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고 가사일이나 자녀를 돌

보는데 시간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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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업무시간이 보장되어 여성

이 일자리와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관행적 퇴직의 분위기와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제공 여부는 남녀응답자

의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용형태와 임금은 남녀 공통적으로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연령이 55

세 전후(Park 2003)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근

로자들이 조기퇴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직무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직장 내 관행

적인 조기 퇴직의 분위기가 고령 근로자의 폭넓

은 정신적 안녕감이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임

금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정(+)적인 영

향력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노인의 근로의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고된 것(Kim & Son 

2009)과 일관적인 결과이다. 이는 경제적인 보상

을 통해 근로의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보다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같은 직장 내 복리후생은 노년기에 직업 활동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보상인 임금보다 그 

영향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하다. 노년기 직업 활동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용상태의 변화, 직

무의 환경적인 특성의 변화와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등에 대한 생애과정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

며 이는 남녀 노인의 상이한 직업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의 회귀분석 모델의 설명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

에게서 상당히 낮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직무관련 변수 외에 다른 요인들이 고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근로

활동의 궤적과 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선행연구에

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일-가정 조화(work- 

family balance)관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제

시되었던 다양한 영향요인이 자료의 한계로 고려

되지 못해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직무만족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직종의 차이가 다른 노동 

상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 증 하나라고 보고

하고 있다(Chang 1990; Kim & Baek 2012). 이러

한 성별에 따라 직종의 차이는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근무 만

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용한 자료의 한

계로 직종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고령

화패널에서는 직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통계적 분석에 적절한 직

종별 빈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

서는 직종이 남녀 고령 노동자의 직무에 대한 인

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서 경

제활동 관련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과 성별차이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령자 고용관련 

정책의 주요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

과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가 있으며, 고령 

근로자와 고령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한 탐색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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